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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투표 첫날…투표 마친 서울시교육감 후보는?

등록 2026.05.29 09:20:28

[서울=뉴시스] 황준선 기자 =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와 배우자 은영 씨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

전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. (공동취재) 2026.05.29.

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정예빈 기자 = 6·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도 속속 투표소를 찾는다.

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며 '8파전'으로 치러진다.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·류수노·윤

호상·조전혁 후보가,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·한만중·홍제남 후보가, 중도 진영에서는 이학인 후보가 막판 레이스를 펼친다.

가장 먼저 한 표를 행사한 이는 홍제남 후보였다. 홍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배우자와 함께 영등포구 신길7동 사전투표소

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방초 앞에서 등교 인사 유세를 이어갔다.



정근식 후보는 오전 8시15분께 중구 소공누리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와 나란히 한 표를 던졌다. 이후 자신의 선거사무소

로 자리를 옮겨 교육시민단체 지지 선언 일정을 소화한다.

한만중 후보는 오전 10시께 용산구 후암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투표에 참여한 후 은평구로 이동해 유세에

나선다.

중도·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6월 3일 본투표에 참여한다.

김영배 후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마포구 연남동에서 혼자 본투표에 나선다. 같은 날 이학인 후보는 광진구 자양동 동자초

등학교에서 배우자와 함께, 류수노 후보는 종로구 투표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본투표에 참여한다.

윤호상·조전혁 후보 역시 본투표 일에 맞춰 한 표를 행사할 계획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575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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